
‘희망이’ 꽃피다 ㅣ 미담 톡톡

함께하는 세상을 그리다

원흥종합사회복지관의 시선은 지역 구석구석을 향해 있다. 기

다리는 복지를 지양하고 주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맞춤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복지관이 지향하는 길이다. 현장의 작은 목소

리를 모아 커다란 울림으로 전하기 위해 복지사들은 머리를 

맞댔다. 주민들과의 소통을 이어 나가기 위해 비대면 형식의 	

서비스를 늘렸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발맞춰 모임이나 축

제 등을 적극적으로 기획·운영했다. 복지관의 이러한 따뜻한 

손길에 주민들의 반응 역시 뜨거웠다. 

연말이면 어려운 이웃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려온다. 함께 돕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힘든 일이 있을 때 함께 

돕고 함께 힘을 모은다면 힘든 세상을 헤쳐 나가는 어려운 이웃

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원흥종합사회복지관 직원

들.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불꽃은 작은 희망에서 시작된다.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원흥종합사회복지관은 고양특례시에 있는 9개의 복지관 

중 규모는 가장 작지만, 지역 주민들과 연대하는 힘은 어느 곳보다 강하다고 자부한다. 늘 지

역 주민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원흥종합사회복지관 사람들을 만나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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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손길이 가장 필요할 때 

원흥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은 2015년 문을 연 이래 	

지역 주민들의 소통 공간이자 이웃들의 행복과 기쁨, 그리고 슬

픔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장소로 자리매김해왔다. 흥도동과 삼

송2동 지역 주민들을 위한 교육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

편, 다양한 주민 모임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구심점 역

할도 담당한다. 특히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위치한 만큼, 취

약계층을 위한 복지 서비스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확산은 복지관의 이러한 

노력에 제동을 걸기 충분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디지

털 기기 활용 능력이 낮은 어르신이나 독거 어르신들은 고립과 

단절의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회복지사들은 이러

한 어르신들을 외면할 수 없었다. 이전보다 더 열심히 현장을 

뛰어다니며 고군분투했다고 천미숙 관장은 당시를 회상한다. 

“건강이 좋지 않은 어르신들은 도시락 서비스 등 방문 서비스

를 연계해 안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도시락을 받은 어

르신들은 ‘내가 살아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데 위로와 

용기를 얻는다’고 하셨어요. 짧은 시간이라도 직접 소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눈빛과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최진나 사회복지사

천미숙 관장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많든 적든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놓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이것이 바로 연대의 힘임을 느꼈습니다. 

'꿈디자이너'라는 진로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이 해맑게 웃게 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때 제가 하는 일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희망을 전하고 
기쁨을 나누는 행복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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